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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인터넷 플랫폼(온라인몰 등)에서 판매된 식품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, 

해당 인터넷 플랫폼이 배상을 할 수도 있다.”

2017년 10월 발표된 <<섬서성 인터넷 취급 식품판매 관리방법(* 섬서성에서 등록된 인

터넷 몰 등 인터넷 플랫폼에 해당)>>에 따르면, 인터넷몰 등으로 거래하는 식품 생산 

경영자, 식품·농산품 판매자와 식품 첨가제 판매자가 설립한 인터넷몰 등은 통신 주

관부문의 비준 후에는 주동적으로 속해있는 지역의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

부문에 등록해야 한다.  

<문제 있는 식품을 판매자가 가져와 팔아도, 인터넷몰이 배상>

제3자인 플랫폼 제공자(온라인 몰 등)는 인터넷 식품 판매자 심사 등기, 식품안전 자체

검사, 식품안전 위법행위 제지 및 보고를 해야 하며 엄중한 위법행위 시 플랫폼 서비

스 중지, 식품안전 민원처리 등의 제도를 마련·집행해야 하며 플랫폼 상에 공개해야 

한다. 

제3자인 인터넷 플랫폼에서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봤을 경우, 

식품 판매자 또는 식품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. 하지만 인터넷 플랫폼 제

공자가 식품 판매자의 실명이나 주소, 연락번호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



는 제3자인 인터넷 플랫폼이 선행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며 플랫폼은 식품 

판매자에게 배상 요청을 할 권리가 있다.   * 출처 : 신화왕, 시안일보

→ 시사점

최근 발표된 섬서성의 식품판매 관리방법을 참고하면, 섬서성에서 등록된 인터넷 몰 

등에서 판매된 식품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섬서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온라인몰이 배

상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. 

온라인몰이 배상을 하는 경우는 “문제 있는 제품의 판매자에 대한 실명, 주소 정보 

등을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”에 해당한다. 또한 온라인몰은 몰에 

식품을 넣기 이전에 안전 검사 등 필요한 합격 서류나 허가증이 구비되었는지 등 사전 

점검 및 등록, 정보공개를 필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.

이는 중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온라인몰인 티엔마오, 경동 등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

는 내용으로 온라인몰 등 인터넷 플랫폼으로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 생산자나 

유통자 등은 이 점을 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.   


